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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출애굽 다음 세대 백성들에게 언약을 신실하게 시행하시는 내용을 다룹니다. 7장에서는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이성에 전투에서 패배한 것을 말했습니다. 아간을 하나님께 속죄제물처럼 불태워 바쳤습니다.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아이성 전투 계획을 세우시고 지휘합니다. 이번에는 사람만 죽이고, 가축과 물건들을 이스라엘이 전리품으로 가지라고 합니다.

1.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성을 취하여 하나님께 바쳐드림 (1-29절)
2. 에발 산에서 제사를 드리며 언약을 새롭게 함 (30-35절)

1.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성을 취하여 하나님께 바쳐드림 (1-29절)
1) 여호수아를 격려: “담대하게 전쟁하고 노략물을 가지라” (1-2절)
이제 아이 성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격려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은 여호수아 1:9에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습니다. 아이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전쟁에 졌습니다. 아이성을 정복할 때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정복하려고 떠날 때 하신 말로서 힘을 주십니다.
아이 성에서는 여리고 성과 달리 가축과 탈취할 물건을 다 취하라고 하십니다. 여리고 성 전투에서는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마치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뒤의 전투에서는 전리품을 백성에게 줍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이 점을 항상 간직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성취를 거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서 온전히 바쳐야 됩니다. 학생들이 공부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거나, 직장에서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거둔 성취에 도취되지 말고 모든 성공이 하나님께 왔다는 감사 가운데 일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의 표시로 성취의 일부를 떼어서 헌금으로 드리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작전도 지시하십니다. 성의 뒤에 복병을 숨겨 두어서 전투하라고 지시하십니다. 여리고 전투 때는 백성은 실제 싸움은 하지 않았고 성을 돌기만 했습니다. 이번 아이성 전투에서는 백성이 싸워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도 새로운 날을 맞으면서 그냥 자기 상식대로 하지 맙시다.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도를 받읍시다.

2) 직분자를 통해 능력을 공급하고 작전지시, 아이 성을 정복 (3-27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작전대로 시행합니다. 용감한 정예병사3만 명을 뽑았습니다. 성의 서쪽(뒤쪽)에 5천명의 군사를 매복하게 합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전체 군대는 성 북쪽에서 진을 쳤습니다. 여호수아가 북쪽이 주력 부대를 이끕니다.
이제 작전대로 전쟁을 벌입니다. 이스라엘 주력부대가 싸우러 갔다가 진 것처럼 도망갑니다. 아이성과 들 사이에 큰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골짜기를 통과해서 도망하기가 조금 힘들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힘껏 지나와서 들로 유인합니다. 아이 성 사람들은 아무 방비도 안 갖추고 성문을 다 열어놓고 뒤쫓아 갔습니다. 
도망가던 중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주리라” (18절). 여호수아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내자 성 뒤쪽에 매복해 있던 군대가 일어났습니다. 성을 정복하고 불태워 버렸습니다. 들에 나갔던 아이 성의 군인들이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때 도망치던 이스라엘 주력부대가 뒤돌아서 아이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합니다. 성을 점령한 복병들도 나와서 앞뒤로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언제 그 작전계획을 시행할 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겼습니다. 
백성이 싸울 동안에 계속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켰습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손을 내밀라.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리라.” 하셨습니다. 모세의 지팡이와 여호수아의 단창 자체에 신비한 힘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그 명령대로 행하는 자를 통해 구체적으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의 능력, 모세의 지팡이를 들면 이집트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능력이 이번에도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창을 내미니까 복병으로 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나와서 점령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뿐만 아니라 발도 사용하셨습니다. 이집트를 정복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그곳에 작용해서 이겼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을 멸하기까지 든 손을 내리지 아니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든 손은 단순히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승리를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그렇고 하나님께 부름 받은 목사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목사가 예배를 마칠 때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손을 들고 축복하는 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곳에 함께 하시며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목사가 하는 일 가운데 중요한 것이 주중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쓰셔서 승리를 주십니다. 목사가 교회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쓰셔서 승리를 주십니다. 목사로 상징되는 것은 목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전쟁할 때 하나님의 드신 손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목사는 계속해서 그 사명에 신실하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3) 아이성을 불사르고 탈취물을 취하여 하나님께 바쳐드림 (28-29절)
아이 성은 불살라 버렸습니다. 불사름으로써 하나님께 바쳐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왕들을 사로잡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무에 매달라고 합니다. 신명기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입니다(신 21:23). 신명기 21: 23에서 그 저주받은 표시로서 죽입니다. 
돌 무더기를 만들었습니다. 
첫째, 아이성을 돌 무더기로 쌓았습니다(28절). 도시 전체에 쌓는 무더기는 텔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도시 텔 아비브가 바로 여기 나와있는 도시의 무더기입니다.
둘째, 아이성의 왕을 내려서 죽인 다음에 돌로 큰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29절). 아간과 가족을 죽인 다음에 그 위에 무더기를 쌓습니다. 두 종류의 돌 무더기는 하나님의 승리의 기념비입니다.

2. 에발 산에서 제사를 드리며 언약을 새롭게 함 (30-35절)
30절에는 에발 산에 단을 쌓습니다. 이 제단 위에 모세가 명한 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감사할 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언약을 새롭게 할 때도 이 두 제사를 드립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승리를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해 이 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7:2-4에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에발 산과 그리심 산에 서서 에발 산에서 언약의 축복을 선언하고 그리심 산에서 언약의 저주를 선언해라” 그랬습니다. 언약의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면서 앞으로 언약의 말씀대로 지키겠다고 맹세합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판에 기록하신 것을 이제 이곳에서 다시 돌판에 기록합니다.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해서 그대로 살겠다, 새 땅에서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순종하는 백성들을 따라 우리도 순종합시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축복하라고 명령하시고(33절) 이어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34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저주의 말씀과 함께 옵니다.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할 때 거기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멸망시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습니다. 

믿고 복종할 일
아이 성 정복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약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순종하여 나갑시다. 하루가 끝나고 또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으로 시작합시다. 우리의 삶을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드립시다. 언약의 말씀을 새롭게 하고 거기에 순종합시다
언약의 말씀에는 저주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두려워하고, 오직 순종하기를 기뻐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삶에서 아이 성 전투와 같은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언약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1.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2. 오늘 말씀에서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3. 오늘 말씀에서 순종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조금 더 생각하기
<참고> 아이성 정복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
아이 성의 정복은 이 전체가 제사를 나타냅니다.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아이성 전체를 불태움-속죄제: 여리고성의 사람과 모든 것을 불태우고 성을 불태운 것, 아간과 가족을 죽이고 불태우는 것은 속죄제였습니다. 죄악을 불살라 버리기 때문에 속죄제의 성격이 있습니다. 아이성을 정복하고 불태우는 것도 그것과 비슷합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불태웠고 아이성의 탈취물을 가지게 함(2, 27절)
여리고성과 아이성 점령을 비교하면, 여리고성은 열매 제사와 화목제의 성격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는 짐승과 물건들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첫 곡식과 짐승의 처음 난 것은 제사장에게 드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바쳐 드리고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 백성은 첫 곡식과 첫 번째 새끼(여리고성)는 여호와께 드린 다음의 수확(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이 먹습니다. 

여리고 아이성 전투 후, 번제 화목제 드리며 언약을 새롭게 함
이스라엘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곧 화목제였고 번제였습니다. 이제 그것을 의식으로서 번제와 화목제로 드립니다. 화목제는 평화의 제사입니다. 평화의 제사를 만드는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언약을 맺을 때, 두 번째는 보통 삶에 있어서 서원제하며 기도하거나 감사하거나 자원제를 드릴 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화목제와 언약을 맺는 화목제, 두 가지 제사가 이번에 동시에 나타납니다.

쇠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로 만든 제단
출애굽기 20:24-25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철 연장으로 쌓지 말고 그냥 돌만 사용하여 쌓으라고 했습니다. 31절에서는 그들이 새 돌이라고 한 것은 “온전한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온전한” 돌과 하나님의 “평화”가 둘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함, 또 하나님과의 평화를 상징하는 제단 위에서 승리를 축하하는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승리의 화목제가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는 화목제입니다.

여호수아의 단창과 하나님의 능력(18, 26절)
전에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것은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상징의 물질과 함께 실재가 있는 것을 환유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시 전체를 속죄제로 멸망시켜 버리셨고, 또한 사람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이처럼 아이 성을 하나님께 바쳐 드리고, 탈취물을 수확물처럼 받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어 먹습니다. 30절 이후에는 언약의 축복과 저주를 시행하는 의식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축하합니다.
[image: ]<가나안 남부 정복 (10장)> 
2
image1.png
se'sas 228 oz a0l M8
o olABtln SYp 7|HE E5 M
—~ ojma| 40| st r|2e B

= o|~BfdojojEe| B FAR
¥ oj2mtelo| X Mg 3 o

. e s

A

20 mi

30km;
o, B

4-10, JhiQH HE: g FSEC 14008 E= 121493,
£ 10:29~43), ofzaIISe] Ch M2 7|22 F50] 0l
2jolat et ZOIS WHCHE AAIS EXjotxt 71228 B2
o}, ofS0te| Zrhs 7|2 S48 X717| 9 LZME
gaiet 022 B4 obdPiet A OIZ7IIK] FZHCL
KB40t D= L, 2714, BCt o2, =Y, JI=E,
Ol2Rg Hg mix| 322 AL




